
1. 서론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제 4차 산업혁명[1]

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

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는 제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변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2].

미래형 교실수업을 대비하여 2015년 교육과정의 개정시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2017

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를 시작으로 교실 현장에 순차적

으로 적용되었다[3].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4C로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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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Critical) 사고력, 비판적(Creativity) 사고력, 의사소통

(Communication) 능력, 협력적(Collaboration) 자기효능

감 등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2].

핵심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능력, 태도, 기술을 포

괄하는 의미로 미래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을 성

공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필수능력을 말한다[3].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현 상태와 목표의 차이를인식하고 장애

물을 해소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적인 능력이다[3].

비판적 사고는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한 논리적 구

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에서 증거, 방법 등을 고려하

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4]. 의사소

통능력은 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느낌을 상호교

환하며 자신의 메시지 전달과 동시에수용하는 역동적이

며 복합적인 작용을 말한다[5].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협

력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팀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믿음이라고 말한다[6].

즉 미래사회의 교육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서는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배양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수업을 넘어

서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수업이 이

루어져야한다.

액션러닝 수업은 학습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존

재하는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안을 제시하고, 직

접 실천하면서 경험을 성찰하고 공유하는 교수-학습방

법이다[7]. 액션러닝 수업을 활용한 학생들은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자료수집, 분석과 활용방법을 동료들과 상

호작용을 계속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며

[8], 질문과 깨닮음은 문제해결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액션러닝은 소그룹 학습팀을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협력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깨닮음과 공유, 소통으로

실천을 통한 학습이라는 점에서 교과 중심의 지식을 바

탕으로 실제 적용될 것이다. 다양한 지식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찾게 되며[9] 이제는 지식자

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수행능력정

도가 중요할 것이다.

자기주도적인 수업환경 변화는 제 4차 산업혁명시대

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큰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되

며 교육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액션러닝을 적용한 수업 전·후로 제 4

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 요소인 의사소통 능력, 비

판적 사고성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전달중

심과 모의수업 방식에 비해 액션러닝 수업은 매 차시마

다 의사소통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현장

중심과 실천중심의 수업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창의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높여 협업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있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간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

고 학습자와 학습자간,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대한 융복

합적인 접근방법 및 적용수업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연

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구강보건교육학 수업을

수강한치위생학과 학생사이에 4C핵심역량의 미치는 차

이를 비교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의 연구이다. 연

구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S대학교 교수자의 정규교과

구강보건교육학을 수강한 치위생(학)과 학습자 42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당 2시간

씩 1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

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은 직접 서명 후 자기기입

식 설문지를 액션러닝 실시 전과 후로 나누어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이 그만 둘수 있음과

연구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진행하

였다.

2.2 연구방법

연구의 도구는 [10-13]의 논문을 근거로 본 연구의 취

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의사

소통능력(49문항), 비판적 사고성향(27문항), 창의적 문

제해결능력(45문제), 협력적 자기효능감(56문항)으로 구

분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은 해석능력요소, 역

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 전환능

력으로 구분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요인은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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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성, 지적공정성, 객관성, 체계성, 신중성, 지적열

정, 자신감으로구분하였다.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요인은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 수행평가

로 구분하였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의견통

합, 평가, 교환, 리더십의 발휘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작성되었고, 의사소통영역의 하위요인

역할수행능력을 제외한 설문지 응답의 점수는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미하였다. 액션러닝을

활용한 구강보건교육학 교과 운영활동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ction Learning Activity Contents

Week Activity Description

1 Pre-test A survey on 4C core competencies

2
Introduction to the
lecture & action

learning

Introduction to the course Introduction
to action learning

After DISC test, composing teams and
determining team name, team slogan,

and team rules

3-4 Problem search
Topic selection through a team meeting

Faculty feedback

5-6
Writing a project

report
Project title, project selection

background, outcomes,

7-13 Performance
Writing the contents of the group

project on the bulletin board via the
blog every week

10 Interim presentation
Presentation for project progress status

Faculty feedback

14 Final presentation Result presentation

15 Post-test
Comprehensive reflection & a survey

on 4C core competencies

2.3 분석방법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0.05에서 검증하였다.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대학생의 4C 핵심역량에미치는차이를알아보기

위해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대응표본 t-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표본 크기는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 power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80%, 효과크기 0.5

의 조건하에 총 42명으로 조사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의사소통능력 0.815, 비판적 사고성향

0.864,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0.900, 협력적 자기효능감

0.922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의사소통능력에 미

치는 효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액션러닝 수업을실시

하기 전과 후의 전체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사전 평균

3.16점과 사후 3.84점으로 나타났다(p<0.001).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해석능력은 사전 평균 3.39점,

사후 4.24점으로 나타났고(p<0.001), 자기제시능력은 사

전 평균 3.52점, 사후 4.32점으로 나타났다((p<0.001). 목

표설정능력은 사전 평균 3.08점, 사후 4.22점(p<0.001)으

로 나타났고, 메시지 전환능력이 사전 평균 3.54점, 사후

4.46점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2. Effects of the Class Using Action Lear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Area
Pre Post

t p
M±SD

Interpreting Ability 3.39±0.40 4.24±0.73 -6.257 p<0.001

Ability to perform
roles

2.60±0.34 2.69±0.14 -1.625 0.112

Self-presentation
ability

3.52±0.59 4.32±0.76 -5.123 p<0.001

Ability to set goals 3.08±0.60 4.22±0.85 -7.332 p<0.001

Message
conversion ability

3.54±0.54 4.46±0.62 -8.138 p<0.001

Total 3.16±0.308 3.84±0.507 -6.786 p<0.001

3.2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비판적사고 성향에 

미치는 효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비판적사고 성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액션러닝 수업을실

시하기 전과 후의 전체 비판적사고 성향 점수는 사전 평

균 3.49점과 사후 4.33점으로 나타났다(p<0.001).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건전한회의성은 사전 평

균 3.58점, 사후 4.20점으로 나타났고(p<0.001), 지적공정

성은 사전 평균 3.93점, 사후 4.57점(p<0.001), 객관성은

사전 평균 4.20점, 사후 4.56점으로 나타났다(p<0.01). 체

계성은 사전 평균 2.96점, 사후 4.07점으로 나타났고

(p<0.001), 신중성이 사전 평균 2.96점, 사후 4.33점

(p<0.001), 지적열정은 사전 평균 3.49점, 사후 4.33점

(p<0.001), 자신감은 사전 평균 3.49점, 사후 4.33점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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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the Class Using Action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Area
Pre Post

t p
M±SD

Sound skepticism 3.58±0.58 4.20±0.87 -4.888 p<0.001

Intellectual fairness 3.93±0.56 4.57±0.52 -5.144 p<0.001

Objectivity 4.20±0.53 4.56±0.58 -3.186 0.003

Systemicity 2.96±0.88 4.07±0.99 -5.230 p<0.001

Prudence 2.96±0.88 4.33±0.79 -7.136 p<0.001

Intellectual passion 3.44±0.80 4.27±0.84 -4.807 p<0.001

Confidence 3.49±0.82 4.33±0.76 -5.294 p<0.001

Total 3.49±0.40 4.33±0.67 -6.923 p<0.001

3.3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창의적 문제해결능

력에 미치는 효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는Table 4와같다. 액션러닝 수업

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전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점수

는 사전 평균 3.50점과 사후 4.23점으로 나타났다

(p<0.001).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하위영역별 점수는문

제명료화는 사전 평균 3.72점, 사후 4.40점으로 나타났고

(p<0.001), 원인분석은 사전 평균 3.49점, 사후 4.25점으로

나타났고(p<0.001), 대안개발은 사전 평균 3.44점, 사후

4.25점으로 나타났다(p<0.001). 계획은 사전 평균 3.36점,

사후 4.30점으로 나타났고(p<0.001), 수행평가는 사전 평

균 3.62점, 사후 4.44점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4. Effects of the Class Using Action Learning 

on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Area
Pre Post

t p
M±SD

Clarification of
problem

3.72±0.54 4.40±0.62 -5.856 p<0.001

Cause analysis 3.49±0.52 4.25±0.81 -5.331 p<0.001

Alternative
development

3.44±0.46 4.25±0.11 -5.982 p<0.001

Planning 3.36±0.63 4.30±0.74 -6.966 p<0.001

Performance
evaluation

3.62±0.51 4.44±0.62 -6.317 p<0.001

Total 3.50±0.40 4.23±0.65 -6.220 p<0.001

3.3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협력적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한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액션러닝 수업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전체 협력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

전 평균 3.52점과 사후 4.39점으로 나타났다(p<0.001). 협

력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의견통합은 사전

평균 3.54점, 사후 4.45점(p<0.001), 의견평가는 사전 평균

3.31점, 사후 4.16점으로 나타났다(p<0.001). 의견교환은

사전 평균 3.72점, 사후 4.50점으로나타났rh(p<0.001), 리

더십의 발휘에서 사전 평균 3.43점, 사후 4.33점으로 나타

났다(p<0.001).

Table 5. Effects of the Class Using Action Learning

on Cooperative Self-efficacy

Area
Pre Post

t p
M±SD

Opinion integration 3.54±0.62 4.45±0.65 -6.440 p<0.001

Opinion evaluation 3.31±0.75 4.16±0.96 -4.634 p<0.001

Opinion exchange 3.72±0.61 4.50±0.70 -5.628 p<0.001

Exerting leadership 3.43±0.66 4.33±0.67 -6.527 p<0.001

Total 3.52±0.54 4.39±0.65 -6.580 p<0.001

4. 고찰 및 결론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 요소인 4C가 액션러

닝 수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수업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여 미래 인재양성에 디딤돌이 될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을 중

심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액션러닝을 활용한수업이 의사소통능력에미치

는 효과에 대한 결과 액션러닝 수업을 실시한 후의 전체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 가운데 메시지 전환

능력, 목표설정능력, 해석능력과 자기제시능력에서도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14]

의 연구에서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예비특수교사의

의사소통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고, 액션러닝 프로그램이 간호사들의 의사소통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15]이라는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

다. 액션러닝 수업이 제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하는 핵

심역량 요소인 의사소통능력을 높일수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임[16]의 연구에서 치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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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학생들은 포괄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교육적인 전

략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

준다.

둘째,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비판적사고 성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 액션러닝 수업을 실시한 후의

전체 비판적사고 성향 점수가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사고 성향의 하위영역 요인인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객관성과 지적열정

에서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프로그램 진행시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하였고,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17]. 이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여 나갈 방책을 모색하는과정에서 비판

적 사고의 기회가 제공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판적사고 성향을 함양시키기 위해

실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체계적이고지속적인 학

습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 액션러닝 수업을 실시한 후

의 전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영역 요인인 계획, 수행평가, 대안개발과 문제명료화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

해결능력은 임상실무현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과 추론 및 판단능력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 간호 대학생의 교육과정에서 팀별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4]. 액션러닝 수업은 팀별 과제

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전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게 한다. 결

국 융복합적인 상황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의문을 가

지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필요로 한다.

넷째,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협력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 액션러닝 수업을 실시한 후의

전체 협력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요

인인 리더십 발휘, 의견통합, 의견교환과 의견평가도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액션러

닝 수업 활동은 팀원들과의 긍정적인 협동과 협력이 강

화되어 수업에 대한 학습동기가 고취된다고 보고하였다

[18]. 협력적 학습 환경은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해 팀 활

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20]. 따라서 팀활동 수

업은 수행과정에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통해 학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정리하

여 결과를 평가하면서 협력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자료의 해석을 액션러닝 수업 전·후로 비교하여

일반화 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향후 조사분석 횟수를 늘

려 반복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미래인

재 양성을 위해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어지는 핵

심역량을 키워나갈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의미를 가진다. 즉, 한명의 교사가 수십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교과서로 동일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가

르치는 전통적 교육이 아닌 팀별 과제를 통해 문제 제시

와 질문, 지속적 탐구, 학생의선택, 성찰, 비평과개선, 결

과물 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미래 4C 역량

에 융합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연구시 대

상자를 확대하여 미래 4C 핵심역량에 기초한 융합적 수

업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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